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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소비재인증사업본부

○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어린이용품 제조 수입

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시험분석

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임.

○ KOTITI시험연구원은 자가관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, 2015년부터 매해 참여하는 기업에

시험 분석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컨설팅, 지원사업 홍보 등을 이행하였음.

- 2020년 12월에는 국내 육아 전문잡지 “앙쥬” 12월호에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및 어린이용품

자가관리 지원사업,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홍보 게재글로 실음으로써 구독자들에게 어린이용품

구매 전 환경유해인자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음.

[앙쥬 12월호 표지 및 게재글]

“

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및   

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

KOTITI 시험연구원은 2015년부터 수행해 온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내용을

육아전문잡지 앙쥬 12월호에 개재하여 구독자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및

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소개, 2020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홍보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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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소비재인증사업본부

○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

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인자로, 환경부에서 고시로 지정된 환경유해인자 263종은 위해성

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, 그 중 DNOP, DINP, TBT, 노닐페놀 4종은 시험 분석

이후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2020년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원에서 30개의 어린이용품 사업자에 환경유해인자

분석 약 700건, 유해화학물질 관리 맞춤형 컨설팅 약 100회를 지원하였음.

[환경유해인자 표시 도안 (예시)]


